
셀트리온, 신종플루 치료제 개발 순조
세브란스병원과 40여명 면역항체 추출 … 2010년 초 임상시험 추진

셀트리온과 세브란스병원 연구팀이 개발하고 있는 신종플루 항체 치료제가 감염자들에 대한 1차 항체 추출

작업을 마침에 따라 12월 중순 동물실험에 들어간다.

신종플루 항체치료제는 감염된 후 치료된 사람의 혈액에서 면역항체를 분리해 항체가 형성되는 데 관여하

는 체내 B세포의 유전자정보를 추출해 생물학공정을 거쳐 유전자 재조합 단백질로 만들어 신종플루 감염자에

게 투여하는 새로운 치료 방식으로 알려졌다.

바이오기업 셀트리온(대표 서정진)과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, 최근 신종플루에 감염됐던 20대 내국인 40여

명의 혈액에서 신종플루 항체를 발굴해 일본 SC World와 서울대학교 의대에 절반씩 보내 추출된 항체가 신

종플루와 계절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에 대해 실제로 중화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스크리닝 작업에 들어갈 예정

이다.

이에 따라 12월 중순 동물실험을 거쳐 2010년 1월이나 2월 초에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 들어

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바이러스 중화능력에 대한 검사는 셀트리온과 연구협약을 맺고 있는 미국 질병통제센터(CDC)에서 이루어지

며, 동물실험은 국제적인 임상 및 전임상 대행기관(CRO)를 통해 실시된다.

장신재 셀트리온 연구부소장은 “신종플루에 걸렸다가 2-4주 정도 지나 건강하게 회복된 환자를 대상으로

항체를 추출했다”면서 “12월 중순에 약 45일 정도의 전임상시험(동물실험)이 끝나면 곧바로 미국 식품의약품

국(FDA) 등의 허가를 받아 임상시험에 들어갈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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